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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on cognitive fun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s with children among older adults. This study employed data from the 2011 Elderly Survey, and a total of 8,668 older adults over 65-years old were used for analys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with children based on the approach proposed by Baron & Kenny (1986).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increased cognitive function of older adults.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also increased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children, and relationship with children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adults and children when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for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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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5년 현재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0).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인생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노화의 주요 구성요소로 간주된다는 점에서(Rowe & Kahn 1997), 지속적인 배움은 노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Han et al.(2009)의 연구는 실질적으로 노년층의 노인교육 참여의사가 높음을 보고하고 있어 노인의 배움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교육참여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Kim et al.(2012)의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와 자아통합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Lee & Kim(2008)은 노인교육에 참여하는 노인이 비참여 노인에 비해 고독감은 낮게 나타난 반면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을 밝히며 노인교육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 Kim & Han(2013)의 연구 역시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성공적 노화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 교육참여는 배움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줌으로써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키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노인의 인지기능은 독립적 일상생활을 넘어서 활발한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인지기능은 인식, 기억, 결정, 주의집중, 언어이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정신적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일상생활의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Nouchi & Kawashima 2014). 즉 인지기능은 활동의 잠재력으로서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가능여부를 결정짓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Rowe & Kahn 1997). 이러한 인지기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은 인지기능의 감퇴와 연관된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Hwang & Kwon 2009; Jeon 2013; Kim & Yang 2013; Kwon & Paek 2014), 고령노인에서 초고령노인 사이에서 인지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 Kahng 2011). 따라서 독립적이고 활발한 노년의 삶의 질을 위해 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치매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치매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3)는 점에서 노인의 인지건강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수 있으며, 활동적 노년의 관점에서 교육참여와 같이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지건강을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도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발표하며 치매 발생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해 제시해왔는데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비교적 일관되게 연령과 인지기능의 부적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Hwang & Kwon 2009; Jeon 2013; Kim & Yang 2013; Kwon & Paek 2014). 성별의 경우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은데 성별이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반면(Kwon & Paek 2014), Kim & Yang(2013)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지장애 위험이 낮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Jeon(2013)은 남성이 여성보다 인지기능 개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비교적 일관된 양상을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지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eon 2013; Kwon & Paek 2014).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는 취업상태인 노인에 비해 미취업 노인의 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Kim & Yang 2013), 사회적 활동 참여가 노인들의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06; Hwang & Kwon 2009; Jeon 2013; Kim & Yang 2013).

      또한 가족관계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Kwon & Paek(2014)의 연구에 의하면 독거여부는 인지기능 저하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Jeon(2013)의 연구에서도 결혼상태가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wang & Kwon(2009)의 연구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노인의 인지기능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Kim et al.(2006)의 연구는 지지의 질을 살펴보고 있는데 동거가족과의 관계와 자주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시간을 통합하여 측정한 지지의 질이 높을수록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Chang & Park 2012; Kim & Ko 2013), 친구와의 관계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Yoon & Heo 2007).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감소하고, 행복감 및 심리적 복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Song & Marks 2006),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노년기 자기통제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ang et al. 2008). 이러한 점에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Bengtson & Roberts(1991)는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에 있어 연대의 패턴을 설명하며 세대간 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애정, 합의, 자원의 교환, 가족규범의 강도, 기회구조, 상호호혜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회구조의 경우 이는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의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부모의 건강악화로 인한 활동의 제한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Bengtson & Roberts 1991).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의 교육참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환이 가능한 자원의 축적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적극적 활동을 통해 기회구조에 있어 유용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Song & Marks 2006; Yoon & Heo 2007; Jang et al. 2008)을 토대로 노인의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의 교육참여와 인지기능의 관계 및 두 변수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전 세대에 비해 앞으로 노인이 될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며(Kahng 2012), 이에 따라 노년기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리라 전망되는 시점에서 교육참여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볼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교육참여가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킴으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평생교육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함의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교육참여가 자녀와의 관계를 매개로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교육참여, 자녀관계 만족도는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인의 교육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관계 만족도가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인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노인 총 8,66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측정도구
        독립변수인 교육참여는 노인실태조사 설문지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에 대해 ‘예’로 응답했을 경우 참여(1), ‘아니요’로 응답했을 경우 미참여(0)의 이분 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의 경우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인지기능을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력, 구성능력, 이해판단 등을 측정하기 위한 26문항을 이용해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맞음과 틀림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정답을 맞힐 경우 1점씩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맞는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총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0.805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녀관계 만족도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매우 만족(1)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음(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건강상태(Lee & Kahng 2011)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건강상태는 임상적 건강 뿐 아니라 일반적 건강수준까지 포함하여 건강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되는 주관적 건강(Oh et al. 2006)을 포함시켰다. 또한 노인의 경제상태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Jeon 2013)를 근거로 노인이 인지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사용했으며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구분하였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자(1), 무배우자(0)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무학(글자모름)(1)부터 전문대 재학 이상(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건강상태는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매우 건강하다(1)부터 건강이 매우 나쁜 편이다(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매우 만족(1)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음(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AS 9.3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의 관계에서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 Baron &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또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매개변수가 제외되었던 이전 단계 보다 작아지면 부분매개 효과가 성립된다(Baron & Kenny 1986). 마지막으로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Sobel 1982; Baron & Kenny 1986에서 재인용)를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모든 변수에서 VIF 값이 2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Allison 1999).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먼저 연구대상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3세였으며, 남성이 44.5%, 여성이 55.5%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유배우자의 비율이 69.3%, 무배우자의 비율이 30.7%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평균 3.0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의 평균은 2.9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평균 3.3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Variables
              	Mean (sd)
              	N (%)
            

          
          
            	Control variables
            	Age
            	
            	73.3 (6.0)
            	
          

          
            	Gender
            	Male
            	
            	3,860 (44.5)
          

          
            	Female
            	
            	4,808 (55.5)
          

          
            	Marital status
            	Married
            	
            	6,010 (69.3)
          

          
            	Non-married
            	
            	2,658 (30.7)
          

          
            	Education level
            	
            	3.0 (1.1)
            	
          

          
            	Health status
            	
            	2.9 (1.0)
            	
          

          
            	Financial stress
            	
            	3.3 (0.9)
            	
          

          
            	Independent variable
            	Education participation
            	Participation
            	
            	608 ( 7.0)
          

          
            	Non-participation
            	
            	8,060 (93.0)
          

          
            	Mediating variable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children
            	
            	3.7 (0.7)
            	
          

          
            	Dependent variable
            	Cognitive function
            	
            	21.6 (3.1)
            	
          

        

        

        독립변수인 교육참여의 경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7.0%,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93.0%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녀관계 만족도는 평균 3.7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의 경우 평균 21.6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교육참여, 자녀관계 만족도, 인지기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교육참여는 매개변수인 자녀관계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069, p<0.001). 또한 교육참여는 종속변수인 인지기능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107, p<0.001). 한편 매개변수인 자녀관계 만족도와 종속변수인 인지기능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140, p<0.0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educ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children, and cognitive function
          
          

        

        
          
            
              	
              	Educ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children
              	Cognitive function
            

          
          
            	Education participation
            	1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children
            	0.069***
            	1
            	
          

          
            	Cognitive function
            	0.107***
            	0.140***
            	1
          

        

        
          
            *p<0.05
          

          
            **p<0.01
          

          
            ***p<0.001
          

        

        

      

      
        3. 교육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교육참여와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자녀관계 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먼저 모델1에서는 독립변수인 교육참여가 매개변수인 자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1은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모델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2.1%였다. 분석결과 교육참여는 자녀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ß= 0.0294), 즉 교육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 가운데 성별(ß=-0.0640), 혼인상태(ß=0.1045), 건강상태(ß=0.0605), 경제적 스트레스(ß=-0.2922)도 자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일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정적 영향을 미쳐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반대로 경제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on cognitive function and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with children among older adults
          
          

        

        
          
            
              	
              	
              	Model 1
              	Model 2
              	Model 3
            

            
              	
              	
              	Educ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children
              	Education
participation->
cognitive function
              	Educ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children-> cognitive
function
            

            
              	
              	
              	b
              	ß
              	b
              	ß
              	b
              	ß
            

          
          
            	Independent
variable
            	Education
participation
(1=participation)
            	0.0815
            	0.0294**
            	0.6330
            	0.0514***
            	0.6145
            	0.0499***
          

          
            	Control
variables
            	Age
            	-0.0002
            	-0.0134
            	-0.1468
            	-0.2802***
            	-0.1464
            	-0.2795***
          

          
            	Gender (1=male)
            	-0.0913
            	-0.0640***
            	0.1418
            	0.0224*
            	0.1626
            	0.0257*
          

          
            	Marital status
(1=married)
            	0.1607
            	0.1045***
            	0.3401
            	0.0498***
            	0.3035
            	0.0445***
          

          
            	Education level
            	0.0082
            	0.0126
            	0.9949
            	0.3440***
            	0.9931
            	0.3434***
          

          
            	Health status
            	0.0419
            	0.0605***
            	0.3330
            	0.1082***
            	0.3235
            	0.1051***
          

          
            	Financial stress
            	-0.2326
            	-0.2922***
            	-0.0678
            	-0.0192*
            	-0.0148
            	-0.0042
          

          
            	Mediating
variable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children
            	
            	
            	
            	
            	0.2278
            	0.0513***
          

          
            	
            	R square
            	0.121
            	0.338
            	0.340
          

          
            	
            	F
            	171.87***
            	637.26***
            	563.32***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모델2에서는 독립변수인 교육참여가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2의 설명력은 33.8%로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모델로 나타났으며, 교육참여는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0.0514). 즉 교육에 참여할수록 노인의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ß=-0.2802), 성별(ß=0.0224), 혼인상태(ß=0.0498), 교육수준(ß=0.3440), 건강상태(ß=0.1082), 경제적 스트레스(ß=-0.0192)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졌으며, 남성일수록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3에서는 독립변수인 교육참여와 매개변수인 자녀관계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수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모델3의 설명력은 34.0%로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모델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교육참여(ß= 0.0499)와 매개변수인 자녀관계 만족도(ß=0.0513) 모두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에 참여할수록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개변수가 제외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모델2에서 교육참여의 회귀계수보다 모델3에서의 교육참여의 회귀계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변수인 자녀관계 만족도는 교육참여와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모델2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모든 통제변수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참여와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Sobel 1982; Baron & Kenny 1986에서 재인용)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Z값은 2.555로 나타났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관계 만족도는 교육참여와 인지기능의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Test of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children
          
          

        

        
          
            
              	Path
              	Z-score
              	p-value
            

          
          
            	Educ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with children->cognitive function
            	2.555*
            	<0.05
          

        

        
          
            *p<0.05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교육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자녀관계 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교육참여는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움을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할수록 노인의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움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인지적 자극과 활동이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Kim(2015)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가 노년기 인지기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사회참여는 인지적 자극을 통하여 인지비축을 증가시킴으로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의 감퇴를 완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참여를 통해 확장된 대인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등이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촉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인지기능과 정신적 활동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Yuh et al.(2011)의 연구에서 컴퓨터 배우기와 강좌듣기가 인지기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예방의 측면에 있어서 치료적 관점에서 보다 확장하여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을 통해 인지기능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가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Han et al. 2010), 건강상태로 인해 활동의 제한이 있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노인의 교육참여는 자녀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engtson & Roberts(1991)가 제시한 세대간 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연결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Bengtson & Roberts(1991)는 자원의 교환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노인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함으로써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와의 상호작용 증가 및 긍정적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Bengtson & Roberts(1991)는 자원의 교환 뿐 아니라 자원교환에 있어 상호호혜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Schwarz et al.(2005)의 연구는 어머니와 성인 딸과의 관계에서 상호호혜성의 정도가 약할수록 관계의 질이 나빠짐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이 교육참여를 통해 자원을 축적함으로써 자녀로부터의 일방적인 자원전달이 아닌 상호적 자원교환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자녀와의 관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참여를 통해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Bengtson & Roberts (1991)가 제시한 기회구조의 유용성을 확장시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Seo et al.(2013)의 연구는 노인이 인식하는 성인자녀와의 갈등 발생 요인으로 자식들의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의지 부족과 부모의 의견을 무시함을 들고 있다. 배움활동을 통해 자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식 및 정보를 획득함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휴대전화 기능 습득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08).

      또한 노년층의 교육참여의 주된 이유가 건강관리인 것으로 제시된 점(Han et al. 2009)을 고려할 때 교육참여를 통해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역시 기회구조에 있어 상호작용을 위한 구성원의 유용성(Bengtson & Roberts 1991)이 증가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부모의 건강상태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간 관계 만족도로 연결될 수 있다. Han(1996)의 연구는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노인이 지각하는 자녀와의 관계의 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은 건강한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Park(2012)의 연구에 의하면 노부모의 기혼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수록 노부모와의 관계 불만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건강증진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건강 및 기능상태 뿐 아니라 교육참여를 통한 노인의 심리정서적 건강의 향상도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Yang & Kim (2016)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노인이 교육참여를 통해 본인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심리적 안녕이 증가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역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연구결과 매개변수인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기능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만족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반영한다. 자녀관계 만족도와 노인의 인지기능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문데, 최근의 연구로서 Choi & Min(2015)의 연구가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성인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클수록 노부모의 인지기능이 향상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으나(Choi & Min 2015),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와 같은 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자녀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Yeh & Liu(2003)의 연구는 친구로부터의 긍정적 지지가 노인의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Seeman et al.(2001)의 연구의 경우 친구, 자녀, 배우자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노인의 인지기능과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Crooks et al.(2008)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여성노인의 치매 발생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하며, 이에 대해 사회적 관계망이 건강관련 서비스에의 접근성이나 건강행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뇌의 병리적 현상 또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증상들을 방지 또는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지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및 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생활만족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Yoon & Heo 2007)는 점들을 고려할 때, 자녀와의 관계만족은 다양한 지지의 형태로서 노인의 인지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녀와의 관계 향상은 자녀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함께하는 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인에게 친밀한 대상에 의한 인지적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보적 지지 제공의 정도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인지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예방 및 조기개입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인지건강 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 및 지지의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 노인의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교육참여와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 연구결과는 자녀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교육참여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결과일 뿐 아니라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의 인지건강을 위해서는 노인의 교육참여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연계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의 인지기능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자녀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세대간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Han (1994)의 연구는 세대공동체 교육과정을 통해 세대간 이해가 증진되는 긍정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노인의 교육참여는 인지기능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녀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인지기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한 제시와 함께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전체적인 교육참여률이 낮게 나타나 참여하는 교육의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자녀관계 만족도 및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비교적 포괄적으로 측정된 변수들이 분석에 사용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각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한 변수들을 활용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횡단적 자료를 분석함으로 인해 변수들간의 횡단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 교육참여과 인지기능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소수의 연구대상이 아닌 전국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노인의 교육참여, 자녀관계 만족도, 인지기능의 관계에 있어 각각의 변수와의 단면적 관계 뿐 아니라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참여, 자녀관계 만족도, 인지기능의 변화 정도 등을 보다 상세히 탐색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에 따라 변수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들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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